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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취재요청
2024년 7월 22일(월) 조진영 노동안전보건차장 010-9913-92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0일, 피해 가족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노동지청 앞

- 공동주최: 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 피해 유가족 기자회견 참여.

※ 7월 23일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이 진행됨.

2) 취지 

- 6월 24일 ㈜아리셀에서 발생한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지 30

일이 되었습니다. 7월 5일 경기도 주선으로 에스코넥·아리셀 사측과 1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30분 만에 종료가 되고 이후 사측은 교섭 담당자 선정을 하지 않으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

다. 지금까지 사측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개별 문자로 개별 합의안을 제시하며 1차교섭에서 사안 

해결을 위한 요구에 대한 어떠한 답변과 노력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는 참사의 심각성에도 구속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감독은 하지 않

으며 화재 사건으로 단순 축소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

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피해자 가족들은 전국으로 사안을 알려내기 위해 서울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하여 

발언을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안)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윤복남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발언

-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유족 발언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


